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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 “탄소중립 실천”

대구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청사 2곳에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설치했다. ⓒ대구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청사 2곳에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

어갔다고 밝혔다. ‘1회용 컵 사용 안 하기’ 운동 등을 펼치며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

해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에서 소비되는 1회용 컵은 연간 8억여 개로 참나무 30년생 340그루가 사라지고 있

다. 1회용품 30%를 절감하면 100그루의 참나무를 식재하는 것과 같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6,720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조사보고 되고 있다. 또한 1회용 컵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

적 손실비용(생산에서 소비, 발생에서 폐기 전 공정에 이르는 비용)을 감안하면 1회용품

사용억제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우선 과제다.

대구시는 2022년을 ‘미래를 준비하는 자원순환도시 대구 원년’으로 삼고 ‘쓰레기는 줄이

고, 재활용은 높이고, 매립은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새로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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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1회용 컵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공

감대가 형성되어 시민이 중심되고 시민이 만들어 가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으로 확산되기

를 바란다”며 “시청 방문 시 텀블러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텀블러 세척기를 점진적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에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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